
2024년 9월 29일

- 본문 : 출애굽기 20장 7절 
- 제목 :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제1계명이나 제2계명보다는 제3계명이 상대적으로 지키기가 쉽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정말 그러한가? 제3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 인생을 다해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는 없다. 사건과 사고에 목회자,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 그리고 교회가 
연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내던져진 시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두셨다. 그렇기에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는 
제3계명을 당신은 잘 지키고 있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어떤 의미의 이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와”가 사용될 때에는 어떤 목적이 드러나는가? 
    * 출애굽기 3:13~14a

2.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 출애굽기 20:7

3.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본문 읽기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말씀기도제목 
1.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의 속성으로 나타나실 때 언약 백성인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케 하옵소서! 
2.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는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지뢰밭 인생의 행복 내비게이션」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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